
Gt                                         2021년 3분기 상파울로에서 김현수.배향숙선교사 선교소식 

                 사랑하는 성도님과 목사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어려운 코비디 19 상황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합니다. 자유롭게 가정마다 심방하고 방문 

전도는 못해도, 매주 예배를 드리며 선교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브라질은 사망자가 천명선으로 

내려가고 백신 접종도 10대들이 맞고있고 조금씩 완화하고 있지만, 서민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올가가고 

있어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8 월 둘째 주일은 아버지날로 지켰습니다. 어머니들 선물과 동일하게 컵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주문한 어머니날 선물이 늦게 도착해서 여러차례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가정마다 음식을 

갖고와서 아버지날 파티도 하고, 8 월 생일 파티도 함께 했습니다. 8 월생 성도들이 화이자 2 차 접종 

휴유증으로, 아버지날 자녀들 초대로 다 결석을 해서 저희딸 향이만 축하를 받았습니다. 배선교사도 2 차 

화이자 백신 휴유증으로 한주간 고생을 했습니다.  

88                 

선          선교부에서  보내준 마스크를 교인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은 천으로 만들어 빨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국 마스크는 방역뿐만 아니라  숨쉬기까지  수월하다고 한국교회에  고마워합니다. 

조제보니오 파시오교회와 자라과교회 성도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주고 전도용으로 사용합니다.  

                  



기도제목  1) 신구약성경적기를 완주하는 성도들이 많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쓰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2) COVID-19 가 속히  끝이나서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선교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3)COVID-19 로 중단된 주일학교 예배와 토요 청소년 모임이 다시 시작되도록. 

                 4)선교지 교회를 섬길 사역자들(목사,장로,안수집사)이 잘 준비되어,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6)교          5)교회 청년들이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루어 하나님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6)저희가정이 맡은 선교사명 잘 감당하게 건강과 성령충만을 주시고, 선교후원도 채워지도록.                                  

77 ㅠㅠㅠ 7)까이오가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에 크게 쓰임받도록. 

ㅜㅜㅡㅜ 

 

                   가브리엘과 다니엘이 보내주신 마스크를 쓰고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다니엘은 신학대학 졸업반이고 

신학대학원을 가기위해 원서를 내었습니다. 가브니엘은 아직 중학생이지만,  목사가  되기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어른 예배도 엄마와 함께 참석을 하면서 안내순서도 자원을해 자기순서가 되면 예배시간 30 분 

전에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주보도 나누어 주고 열 채크와 손소독도 도와줍니다. 장년 예배시간에 

이제는 어른들 못지않게 성경도 잘 찾고 아주 잘 읽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주신 에우자성도는 병원 입원을 3 차례를 반복하고 퇴원을 해서 딸 집에서 몸을 조금 

회복하고  집에 돌아와서 석달 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인들 모두가 함께 기쁘하며 반기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지체라는 것을 다시 실감하게 합니다. 아직도 통원치료를 하고 있고 쓸개 

수술도 해야하는데... 몸에 지방을 더 낮추고 염증이 생긴 췌장이 더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하던 세례문답 

공부가  8월 18일 끝나서 

까이오가 9월에 세레를 

받게됩니다.                    

2018년 첫주부터 할머니와 

자라과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착하게 성장해서 

내년에 법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회 때도 목소리가 좋아서 

기도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게 교회에 나와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대표기도 하기를 힘들어 하는 

성도들도 있어서 기도 순서가 

되면 결석을 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파시오교회 바우데밀 아내 베찌는,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를 해주신 덕분으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계속 정기 검진은 하고 있지만 어느정도 정상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우데밀도 정년 

퇴직해서 퇴직금도 받고 계속 일도 하고있고 병원비가 적게 들고 있어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교회 간식도 준비하고 못한 집 수리도 했습니다. 이제 교회 수리도 하려고합니다.

 

 


